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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4~5장.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45~50분) 

여러분이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근처 언덕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줄 유리잔에 담긴 

얼음물이 있다.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1) 물이 

여러분을 구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 2) 물을 얻기 위해 언덕을 

기어오르는 여러분의 노력, 또는 3) 잔 속의 물을 마시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여 줄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 이러한 상황은 영적인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비유될 수 있는가? (힌트: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라) 

• 물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7:37 참조) 

• 물을 향해 언덕을 오르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영적인 구원의 

과정에서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물에는 우리의 생명을 구할 힘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이 

우리를 구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언덕을 

오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언덕을 

올라야만 한다. 그리고 물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을 마셔야만 한다. 같은 조건이 복음에서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이다. 그러나 그분의 속죄가 우리 생활에서 충만한 영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또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야만 한다. 

우리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죄와 

죽음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로마서 5장 12~14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왜 구주가 모든 인류를 위해 필요하였는가? (12절 참조) 

 

• 아담의 타락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12, 14절 참조)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가? (로마서 3:23 참조) 

 

로마서 5장 15~20절을 읽으면서 ‘사망’,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 본다. 죄와 사망이 어떻게 정복될 수 

있었는지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5장 21절을 읽는다. 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다음 성구 몇 가지를 

읽어 본다. 니파이전서 10:6; 니파이후서 9:21; 앨마서 12:22; 

이더서 12:27; 교리와 성약 20:19~25. 

물이 우리를 구하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물을 

찾도록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우리가 속죄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준다. 

로마서 4장 1~3절을 읽는다.  왜 바울이 신앙의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하여 

적는다. 

•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행위로써 의롭다 함을 얻도록 

인도하였던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생각해 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범적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를 간단히 적어보라.) 

 

로마서 4장 17~25절을 읽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과 행함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를 찾아본다. 

• 바울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이같은 자세한 내용을 왜 

여기에 기록하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야고보서 2:14~18, 니파이후서 25:23,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로마서 4:16을 읽고 ‘신앙’과 ‘선행’ 사이의 균형에 대해 

생각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던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신앙은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특성이 다 

중요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실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성품, 속죄를 믿는 신앙 … 그의 아버지와 구원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오직 

그러한 신앙 만이 ‘복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순종` 

곧 꾸준하고 또 오래 참는 순종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심 [1994년], 2쪽) 

신앙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이다.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물을 바라는 데 필요한 

믿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으며, 물을 향하여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할 수 없다. 앞의 비유에서 물은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도움을 상징하고 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처럼 되는 데 

필요한 권능을 제공한다. 

우리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아니며 또한 ‘선행’도 

아니다. ‘신앙과 행함’이 구원에 이르는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며, 또 그를 통하여 온다. 

(모사이야서 3:17; 앨마서 38:9; 모세서 6:52 참조)  

로마서 5장 1~11절을 읽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찾아본다. 

• 이 구절의 바울의 표현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깊은 인상을 

여러분에게 주었는가? 

 

• 속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구주를 사랑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비록 전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을 동의하셨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었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을 부르고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